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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를 반영하여 ‘다문화 공생’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

있다.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각기 다른 레벨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

그 실체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. 한국보다 먼저 ‘다문화 공생’ 담론이 사회

적으로 표면화 된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. 외국인 당사자를 주축으로 하는 논의, 일본 

정부의 대책 그리고 민간 단체의 움직임 등 여러 영역에서 ‘다문화 공생’에 관한 이야기들

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. 다양한 배경의 ‘다문화 공생’ 담론을 접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다 

정확하고 생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. 

 

(1) 도요스미 마르시아: “재일 브라질인 부모의 노동과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하여” 

* 브라질인 집주 도시 (도요타시)에서 발생하는 브라질인 아동의 교육 문제는 부모의 노동 

패턴과도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. 

*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브라질인 아동들이 범죄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

도 많다. (가나가와현 구리하마 소년원: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감동이 별도로 마련) 

* 일본 미디어는 이러한 문제를 ‘외국인=범죄’라는 공식 등을 사용하여 매우 자극적으로 다

루는 경향이 있다. 

(2) 와타도 이치로: “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동향과 과제” 

* 외국인 수용과 관련한 논의는 1980년대 ‘제1차 논쟁’에서 2000년대 ‘제2차 논쟁’에 이르

기까지 꾸준히 전개 되어 왔다. 

* ‘개국이냐 쇄국이냐’라는 논의에서 ‘선택적인 이민의 수용’으로 전환, 통합적인 정책을 지

휘할 사령탑이 부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. 

* 지방 자치체와 NGO의 활동도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‘응급 대책’에서 ‘지원, 참획의 정

책’ 그리고 ‘다문화 공생의 통합’으로 변해 왔다. 

(3) 배중도: “다문화 공생의 지역 사회를 향하여” 



* 지역 사회에 있어서 외국인의 보금자리로서 ‘후레아이관’이 탄생하였다. 

* ‘후레아이관’과 같은 시설을 만들려는 시도가 일본 각지에서 있으나 내실을 갖춘 것을 찾

기는 어려운 실정 

 

  일본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‘다문화 공생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

기 된다. (1)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정책의 대상은 다르지 않은가? : 일본의 경우 닛케이진, 

한국의 경우 국제 결혼 가정인 듯한 인상을 준다. (2) 외국인을 지원하는 NGO의 전문성은 

어느 정도 확보되는가? : 요코하마 생명의 전화의 경우 부분적으로 확보되고 있다.  


